
# 목장나눔지(26.3.22일 설교)
지친 영혼이 회복되는 자리, 갈멜산 열왕기하 2:23-25

# 찬양: 주의 나라가 임할 때(유튜브를 틀어놓고 찬양하셔도 좋습니다)
#� 마음열기

  요즘 나를 가장 지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일, 사람, 미래, 관계 등) 
  
  최근 "아… 나 좀 힘들다"라고 느꼈던 순간이 있다면 나눠보세요

# 말씀 들어가기
  엘리사는 사명을 받고 사마리아로 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조롱과 사건으로 마음이  
무너진 상태에서 곧바로 사마리아로 가지 않고 갈멜산으로 먼저 갔습니다.

  갈멜산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회복이 일어났던 곳, 위로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만나러 간 것입니다.

1.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지치면 보통 더 열심히 하거나, 그냥 버티려고 합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달랐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러 가지 않고 먼저 하나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지쳤을 때 필요한 것은 해결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 나눔 질문 1)
나는 지칠 때 주로 어떻게 반응하나요? (더 열심히 / 회피 / 사람 찾기 등)

 
최근 하나님보다 먼저 붙잡고 있는 '해결 방법'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2. 갈멜산은 회복의 장소였습니다.
   
  엘리사는 사역보다 먼저 회복을 선택했습니다.
 "내가 회복되어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신다"

  ## 나눔 질문 2)
지금 내 삶에서 "회복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부분은 어디인가요?

 
  나는 바쁜 삶 속에서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가지고 있나요?

3. 갈멜산은 위로의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진짜 위로가 시작됩니다.

 "번아웃은 쉬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아서 오는 것“입니다.



  ## 나눔 질문 3)
나는 무엇으로 위로를 받고 있나요? (사람, 취미, 성공 등)

 
  하나님 앞에서 위로받았던 경험이 있다면 나눠보세요

  # 나가면서
  당신이 지친 것은 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 버텨왔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열심히 살아라"가 아니라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번 한 주, 나만의 '갈멜산'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을 회복해 보세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진짜 위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Prayer Share] 기도제목 나누기


